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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

주권자 명령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, 당연하다 
모든 공직자는 헌법질서 회복과 내란세력 처벌에 협조해야  

 

1.​ 오늘(12/27) 오후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(대통령 권한대행)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

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. 한 총리는 내란공범이라는 비판에도 국정안정을 위해 

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음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국회가 

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자이다. 상설특검의 추천의뢰도 미루고 

내란특검법의 공포도 미뤘다. 헌정질서를 회복 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, 내란수괴 

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체포, 수사를 요구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. 

오늘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한 총리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.   

2.​ 그는 어제 “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 등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

자제하는 것이 헌법·법률 정신”이라고 밝혔지만 이미, 한덕수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

대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하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고, 오늘은 

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임명했다. 자기 입맛대로 권한대행 권한을 행사하고, 

헌법질서의 회복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. 내란 세력과 한편에 선 한 총리의 

탄핵소추는 당연지사이다.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“한덕수 대통령 

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”며 국회와 

국민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.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. 최상목 부총리는 명심하라. 

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국민이  

용납하지 않을 것이이다. 모든 공직자는 헌법질서 회복과 내란세력 처벌에 협조해야 

한다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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